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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년 교류 역사를 느낀 산노제(새너제이) 방문】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카야마 시민 우호친선 방미단 여러분과 

함께 자매도시 체결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산노제 시를 

방문했습니다. 

 

산노제 시에서는  산노제 시 정부 주최에 의한 환영식이 개최되어 

산노제, 오카야마 자매 도시 협회 주최 환영 만찬과 문화 교류 행사, 일본 

가에서의 일본계 축제, 송별 만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카르도 산노제 시장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60년 전, 오카야마시의 인구는 26만 명, 산노제 시는 20만 명으로 함께 

농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오카야마 시는 72만 명의 정령 지정 

도시로 산노제 시는 104만의  "실리콘 밸리의 수도 '로 불이룰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다양한 과제도 존재하는 듯 인구의 

급증으로 주택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비교적 실업률이 낮은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부 격차가 확대되어 노숙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카야마에서 대기 아동 문제 등의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에 곤란을 입고 있다는 의미로서는 양 시의 



과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제 40회 일본계 축제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축제에는 많은 일본계 3세, 4세 분들이 참가했었습니다만, 다들 밝고 

일본에 뿌리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국가의 차이를 넘어 참가자가 하나가 된 축제에 감격했습니다. 

 

이번 산노제 방문은 산노제 시 정부와 산노제 오카야마 자매 도시 

협회를 비롯해 현지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일본인 특유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환대의 정신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느끼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장엄한 키비락의 연주와 오카야마 고락관 고등학교의 

일본 전통북 클럽 여러분에 의한 힘찬 연주가 회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 외에 오카야마 시민 우호친선 방미단, 오카야마 시의회 행정시찰 

방문단, 오카야마 상공회의소 경제방문단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 

 

오카야마시와 산노제시는 서로 첫 자매 도시라는 특별한 관계로 60 

년의 긴 세월에 걸쳐 교류를 쌓아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선인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하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양시의 우호 관계를 소중히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